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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말씀에 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. 그런데 지금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고 있습니다. 내가 다 압니다. 지금 수 

십 만 번 기도하고 있고, 20년 동안 기도했던 것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기에 직접 안 만나도 훤히 다 보입니

다. 

- 새로운 것만 자꾸 찾지 말고 4대 교리를 잘 가르쳐야 합니다. 지금 4대 교리를 다시 가르치고 있습니다. 이

방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니 더 잘 받아들입니다. 

- 도시가 많아지듯이 교회도 많아져야 합니다. 자꾸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. 

- 기도하면서 애들 잘 가르쳐야 합니다. 잘 가르쳐야 잘 되는 것입니다. 선생님이 옛날에 하셨던 말씀들도 연

구를 해야 합니다. 말씀은 하나입니다. 다 똑 같습니다.

- 내가 10년 동안 세계를 돌아다니느라 못 만났잖아요? 세계 각 나라를 일일이 다 돌아다닐 수도 없습니다. 

그래서 말씀으로 오라고 했습니다. 한 나라 방문할 때 경비가 많이 드니 직접 모아놓으면 한 번 씩 가서 말씀 

전하고 오고 그렇게 했습니다. 여러분들이 개척해놨다고 했는데 15개국밖에 없었고 막상 가보니 회원들도 몇 

명씩 밖에 없었습니다. 그런데 내가 해외 있는 동안 가서 50개국으로 만들고 책도 70권 썼습니다. 

- 왜 한국 사람들 수만 명이 교회를 백 개밖에 못 만들었습니까? 앞으로 두 개씩 세 개씩 교회 만들 수 있는 

실력이 다 있으니 열심히 하면 될 것입니다. 

-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. 지도자는 실력을 굉장히 많이 쌓아야 합니다. 실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. 청중이 밀

려오는데 배운 것이 없으면 못 가르치는 것이고, 헛소리하는 것입니다. 그러면 수준 높은 애들이 와도 감당을 

못합니다. 시민들이 나와서 하는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7살짜리 애들이 나와서 재주부리는데 패널

들도 못 따라가더라고요. 그 정도로 수준이 높습니다. 그러니 지도자는 부지런히 많이 배워야 됩니다. 나는 세

계 사람들을 학문으로 배워서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. 기도해서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따라가지 그냥은 못 따

라 갑니다. 

- 날고 기는 마라톤 선수를 어떻게 따라갑니까? 자전거 타고도 힘들어서 따라가기 어렵습니다. 오토바이나 타

야 따라갈까, 못 따라갑니다. 이와 같이 우리들도 그렇습니다. 지도자들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. 그

냥 그대로 가면 안 됩니다. 실력이 약하면 물러나서 어디 쑤셔 박혀서 기도하고 연구하고 연단하고 나와야 됩

니다. 

- 그래서 나도 이렇게 계속 연단하고 극적인 고통을 받으면서 고통을 공부합니다. 물이 귀한 것을 배우려면 

물가에서는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4770. 사막에서 한 열흘씩 돌아다녀봐야 귀한 것을 압니다. 이번에 중국에 

지진 났을 때 물 없으니 자기 피를 빨아먹으면서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. 그렇게 물 귀한 것을 그렇게 배웠습

니다. 그와 같이 산에 있을 때 20년 동안 배우고 와서 또 배우는 것입니다. 지금은 지옥의 고통을 직접 영계

로 받으면서 배우고 있습니다.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주는 것이니 말씀을 잘 전해야 됩니다. 아무리 전해도 

사람들이 근본이 잘못되어 있으면 필요가 없습니다.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. 

- 예수님 때도 보십시오.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 그것을 귀하게 여긴 사람만 역사를 폈고 그 역사

의 주인들이 되었습니다. 그 시대가 그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. 그 역사가 세계를 모두 흔들고 나갈지 몰랐습

니다. 그렇게 하면서 지도자들은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얼굴도 보지 말고 그 어떤 것도 보지 말고 세

밀하게 전체를 골고루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. 농사지을 때 마음에 드는 골만 거름하면 윗집 아저씨가 골고루 

거름 한 만큼보다 수익이 없습니다. 그렇게 해서 잘 가르쳐나가야 합니다. 지도자가 아주 유능해야 합니다. 말

씀 연구도 많이 해야 됩니다. 말씀을 하면 말씀을 알아들어야 하는데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. 독도를 상징해



도 그것을 잘 모릅니다. 항상 상징적인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됩니다. 나는 성경 2천 번 읽었어도 또 읽습

니다.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토를 달지 않고 한 말씀은 못 알아듣기 때문입니다. 열흘, 한 달을 기도해도 모릅

니다. 성경도 보고 기도도 계속 하면서 세상이 돌아가는 현실과 아~이런 것을 두고 말씀 했구나 하고 깨닫고 

아는 것입니다.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 귀로만 듣고 “아~ 이거”하면서 설교로만 생각하고 지

나가니 너무 속상합니다. 말씀을 천천히 세밀하게 잘 전해줘야 합니다. 

- 내가 없을 때 말씀을 줘서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. 말씀을 천개도 넘게 줘서 보냈습니다. 그런데 애들이 안 

받아들였습니다. 비행기도 특별기를 타고 다닌다고 소문냈는데 4년 만에 마일리지가 쌓여 비즈니스티켓이 나

와서 미국 갈 때 타게 되었다고 나에게 말했습니다. 그런데 그걸 가지고 특별기 타고 갔다고 소문을 낸 것입

니다. 옷도 몇 백 만 원짜리를 샀다고. 그런데 지도자들이 그걸 또 믿고 있었습니다.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

다. 걔네들이 몰라서 걱정되어서 하는 이야기들입니다. 오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말 듣고, 본인 말 가서 들어

보라고 그러면 가르쳐줄 거라고 하십시오. 오해하는 애들이 하는 말 듣지 말고 해외는 주일말씀 듣고 깨달았

는데 한국은 아직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


